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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11. 3.

양형위원회

문의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 02-3480-1924)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포지엄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11/8(월) 2시 개최

 - 유튜브 방청 / 의견은 이메일, 유튜브 댓글 접수-

   

▣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2021. 11. 

8.(월) 14:00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을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함

▣ 양형위원회의 양형정책 연구・심의를 위한 심포지엄 내역

 ○ 양형위원회는 양형정책 연구・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양형위원회 산하에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여섯 차례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함

    제1차 심포지엄(2018. 7. 16. 양형연구회 창립 기념 심포지엄)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 

    제2차 심포지엄(2018. 11.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음주

와 양형』 

    제3차 심포지엄(2019. 6. 3.)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제4차 심포지엄(2019. 11. 25.) 『화이트칼라 범죄와 양형』 

    제5차 심포지엄(2020. 11. 23.)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제6차 심포지엄(2021. 6. 21.)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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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개최 및 내용

 ○ 개최 일시, 장소, 방청 방법

   - 일시: 2021. 11. 8.(월) 14:00~18:00

   - 장소: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청: 온라인 생중계(대법원 유튜브 채널)

○ 공동심포지엄 개최 취지

   -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1. 10. 22. 업무협약(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함

   - 업무협약에 따른 인적 교류로, 2021. 7. 5.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

임연구위원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함

   -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연구로, 2021. 11. 8.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

제로 심포지엄 개최

 ○ 심포지엄 대주제: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 1세션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조현욱 

변호사, 양형연구회 부회장)

  ① 성주류화 및 젠더폭력 관련법, 여성인권 관련법 등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 온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

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②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추지현 서

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각 토론을 진행할 예정

※ 김영미 변호사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자문위원으로 활동 / 이미경 이사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

표,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성

폭력상담소 창립멤버로 소장 등을 역임 / 추지현 교수는 경찰청 여성청소년

안전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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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션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주제발표 및 토론(사회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①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②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혜진 더

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장다

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 토론을 진행할 예정

※ 서혜진 변호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 성폭력 컨설팅위원,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소송지원 변호사,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자문단, 대검찰청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 장다혜 연구위원은 서울대학교 인권센

터 운영위원, 한국젠더법학회 학술이사,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 심포지엄 의견 접수 방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만 심포지엄을 방청할 수 있음

   - 의견 접수 방법

      ①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 sentencing@scourt.go.kr 로 이메일 송부

      ② 심포지엄 생중계 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 작성

mailto:sentencing@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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